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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인권,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 두둔한 
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사퇴하라.

-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“동료시민”에 여성은 없는가 -

국민의힘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인가.

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91년 
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. 판결의 내용을 
들여다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여성, 반인권적 판결이다. 

술집에서 일하는 접대부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찔러
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뿌리치고 탈출하면서 상처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“비록 피해자가 겉
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,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
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”며 무죄로 판단했다. 

흉기로 협박까지 당하는데도, 피해자 여성이 겉으로는 거부하지만 속으로는 성행위를 원하고 
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은 경악할 대목이다.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
용한 대표적 반여성, 반인권 판결로, 심지어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행위까지 사실상 무시하고 
면죄부를 준 판결이다. 

판사는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고도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
명을 가지고 있다. 법원마저 강자의 입장과 감정을 잣대로 판결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
호소할 수 있는 곳은 없다.

이토록 참담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자를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책임지는 중책에 임명한 것은 
여성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또 다른 가해이다.



임명권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, 입장을 밝혀라. 정 위원장의 문제만이 아니다. 성평등운
동을 문제시하면서 강간 운운한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해서조차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.

박은식 비대위원은 과거 SNS에서 “페미니즘? 전쟁 지면 집단 ㄱㄱ(강간)이 매일같이 벌어지는
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?”라고 주장했다. 또한 “남성성에 대한 존중, 결혼과 출산의 
주된 결정권자는 남자”라고 주장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의 SNS를 비공개 처리했다.

불과 얼마 전 국민의힘이 영입인재 1호로 이수정 교수를 입당시키며 밝힌 여성폭력에 대한 의
지가 참으로 무색해진다. 국민의힘은 진정 여성폭력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. 한동훈 비대위원장
의 “동료시민”에 여성은 없는 모양이다.

공관위원장의 임명은 그 당의 총선 전략이며 미래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정치
행위이다. 

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여성인권을 후퇴시킬 작정이 아니라면 당장 국민께 사
과하고 정영환 위원장과 박은식 비대위원을 물러나게 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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